
청년 AI 커리어랩 · 유튜브 OT편

준비 카드 — AI 시대,
내가 준비할 3가지

이름

시작한 날

챗봇은 대답하고, 에이전트는 일을 끝냅니다. 그래서 준비할 것은 쓰는 법이 아니라 확인하는 눈 · 문제를 찾는 귀 · 결과물로 남기기
입니다. 2주에 한 바퀴씩, 아래 칸을 채워 보세요.

01

확인하는 눈 AI가 한 일을 확인하고 책임지기

연습 매주 작은 일 하나를 AI 에이전트에게 맡깁니다. 결과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고, 무엇을 고쳤는지 세 줄로
적습니다.

이번에 맡긴 일

고친 기록 ①

고친 기록 ②

고친 기록 ③

02

문제를 찾는 귀 사람에게 물어 진짜 문제 찾기

연습 알바 사장님 · 동아리 · 가족 가게에 물어봅니다. «요즘 제일 귀찮은 일이 뭐예요?» 들은 것 3개를 적습니다.

귀찮은 일 ① 누구에게 들었나

귀찮은 일 ② 누구에게 들었나

귀찮은 일 ③ 누구에게 들었나

03

결과물로 남기기 결과물 + 내가 고친 기록 = 증거

연습 02에서 찾은 문제 하나를 골라 AI 에이전트와 끝까지 풀어 봅니다. 결과물과 내가 고친 기록을 한 폴더에 둡
니다. 2주에 하나면 충분합니다.

고른 문제

결과물 파일 이름 · 링크

내가 확인하고 고친 것

맡기고, 확인하고, 결과물로 남긴다 — 그게 증거입니다.
근거: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제2026-19호 「청년고용 위축, AI 탓인가? 변화하는 경력 사다리와 대응 과제」(오삼일 · 오영식, 2026. 8. 18.) · 세 칸은 연구소의 제안입니다. ·
자료실 aicareerlab-kr.web.app/materials · 한국경영교육연구소 청년 AI 커리어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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